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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이

유로 공개 태형을 당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

이다.

18살 동갑내기인 이들은 지난 31일 인도네시아 반

다주 반다 아체의 사원 앞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

네브래스카 주에서 아버지와 딸

이 결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일 피플지에 따르면 사만다 

커스너(21, 왼쪽)와 그녀의 아버지 

트래비스 필드그로브(39, 오른쪽)

가 근친상간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녀의 첫 만

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줄곧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

만다가 18세가 되던 해 아버지의 존재를 물었고 트래비

스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만다는 

이후 이복언니와 누가 먼저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사만다는 결국 아버지 트래비스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고, 사만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의 수

사를 받게 됐다.

공개 태형 당한 10대 커플

부녀가 만든 막장 스토리

운데 회초리 수십 대를 맞았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포옹한 뒤 체포됐으며 몇 달 간 감옥에 수감됐던 것으

로 알려졌다. 

무릎을 꿇고 검은 복면을 쓴 형 집행자 앞에 앉은 소

녀는 대나무 회초리가 등을 가를 때마다 비명을 내질

렀다. 소녀는 형이 끝난 뒤 결국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울면서 끌려 나갔다. 소녀의 남자친구 역시 고

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관중들 가운데는 환호

성을 지르거나 소리내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특별행정구역인 아체는 동남아에서 가

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2003년 이슬람율

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했다. 샤리아법은 음주, 도박, 동

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동성애자에게도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잔혹한 형

벌이라며 규탄하고 있지만 아체주는 계속해서 샤리아

법을 강화하고 있다.

반다 아체 시장인 자이날 아리핀은 이날 공개태형이 

치러진 후“외부 사람들은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잔인

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대

하고 인간적인 율법”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샤리아법 폐

지를 촉구하고 있다.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유명 모델이지만 지금은 노

숙자로 전락한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5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패션모델 나스타시아 어

반고(57, 사진)는 80년대 20세의 나이로 패션 매거

진‘보그’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으며, 린다 에반젤리

스타와 함께 명품 브랜드 이브 생 로랑의 상징인 오

피움 향수의 얼굴로 활동한 대표 모델이었다. 단 20

일 만에 100만 달러의 수입을 낼 만큼 잘나갔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스페인 북동부 카탈노리아에 

있는 은행 로비에서 쪽잠을 잔다. 나스타시아는“유명

한 잡지란 잡지는 전부 내 얼굴로 도배돼 있었다. 하루

는 잭 니콜슨, 다음날은 앤디 워홀과 저녁을 즐겼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 멜라니 그리피스, 돈 존슨 등과 

어울렸고 마돈나와 숀 펜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다.”며 

화려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여왕처럼 살던 나스타시아의 삶은 한 남자를 만나

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나스타시아는“만나자마

자 BMW를 사달라던 그는 결국 내 모든 재산을 탕진

했고 나는 지금 겨우 옷 한 벌 남았다.”며 망연자실해

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집세마저 내지 못해 

쫓겨났고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

나스타시아의 소식을 접한 왕년의 스타들은 하나

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료 모델이었던 루스 

슐러는“나스타시아가 노숙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

다. 우리가 공주였다면 그녀는 여신이었다.”고 말했

다. 이어“물심양면으로 그녀의 복귀를 도울 것”이라

고 밝혔다. 전직 모델 출신인 헤르난도 헤레는“나스

타시아가 패션계에 기여할 부분은 많다. 모델 활동뿐

만 아니라 연설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나스타시아는“돈이 떨어지자 사람들도 떠났다. 나

는 내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내 아이들이 자랑스

러워할 만한 엄마가 되고 싶다.”며 울먹였다.

노숙자로 전락한 
유명 톱모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만다와 

트래비스는 한 달 만에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 법원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기행을 이어갔다. 결혼에는 

양측 부모의 이름이 필요했으나 사

만다의 출생증명서에 트래비스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관련 절차

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드그로브는“커스너의 출생증

명서에 내가 아버지로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커스너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의 친자확인 테스트를 

시행했고 그 결과 99.9999% 친자관계임이 입증됐다. 결

국 사만다와 트래비는 서로 친자관계임을 알면서도 성

관계를 가졌음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유죄가 확정

되면 각각 8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